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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489번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예물준비성가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169번 

496번 

 사랑의 성사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파견성가 119번  주님은 우리 위해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Jake Moon • Jennifer Lee • Olivia Baek 

8시 미사 Sara Kim • Lucas Lee • Joseph Kim 

9시 30분 미사  Annie Mun • Audrey Oh • Agnes Na  

11시 미사  Gabriel Nguyen • Michelle Nguyen • Julia Jun 

12시 30분 미사 Ryan Choi • Vincent Ro • Justin Park  

5시 미사  • •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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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순 제5주 주일, 봄이 무르익는 사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순 시기의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기도

와 단식 그리고 자선으로 대표되는 사순 재계를 잘 

지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사순 결심이 무너져 속상하다고 토

로하기도 하지만 하느님께는 실패란 말은 없습니다. 

하느님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일 

뿐입니다. 조금 늦어질 뿐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하

여 더 많이 배워서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2주 전 주일에 미사 중에 마스크 착용의 자율화 시

기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습니다. 결과는 더 많은 분

들이 자율화를 부활 주일 이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셨습니다. 이에 단체장들의 의견과 교구의 의견

을 들어보고 현재 감염 상황을 살펴보고 시기를 결정

하였습니다.  
 

   현재로서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시기를 4월 말 이후

로 하려고 합니다. 즉 4월 말까지는 모두가 미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실시

하더라도 각 개인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속적으로 손 소독을 열심히 해주시

기 바랍니다. 나의 안전이 또 이웃의 안전을 보장해준

다는 사실을 언제나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점점 팬데믹 상황이 안전해짐에 따라 좀 더 

여유롭게 일상 생활을 하고 더 활발하게 본당 활동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 

이란 말이 들려옵니다. 엔데믹은 때가 되면 나타나고 

또 지나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계절 독감처럼 정착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

기 중의 하나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의 말씀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

져라.” (요한 8:7)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

씩 하나씩 떠나갔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8: 9) 이렇게 

하나씩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자성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

수님의 말씀에 따라 잠시 잊었던 하느님의 말씀을 상

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는 시간을 가짐으로

써 남을 심판하는 것의 부조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

다.  
 

   우리는 미사를 시작하면서 참회경, 즉 “반성 기도”

을 외웁니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

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각자가 자

신의 잘못을 먼저 반성함으로써 정화되면 서로 용서

를 구하고 또 용서하면서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남의 잘못을 먼저 보고 비판

하고 심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숨

겨버립니다. 그러나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에 언제나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

고 이를 가리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

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감동은 나이 많은 이들

부터 하나씩 자리를 뜨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구원의 행렬같이 느껴집니다. 자리를 뜨는 사람들은 

창피하고 비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칭찬

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아집과 알량한 자존심으로 속으로

는 반성하면서도 겉으로 아닌 척 옹고집을 부리고 자

신을 정당화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경

계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은 우

리 모두가 갖고 있는 안타까운 습관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고 단식하여 자신의 한계를 경험

하고 나아가 남에게 자선을 행하면서 겸손과 자비를 

습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며 반성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우

리의 완고함을 깨달았을 때 스스로 이를 깨고 하느님

께 귀의하는 용기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찮다는 말이 목

의 가시처럼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비판이나 심판보다 칭찬이나 위로

를 한 번 더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

리 모두가 서로 만날 때 빙그레 웃을 수 있기를 바랍

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

라.” (8: 11) 를 되새기며 반성합니다.  



사순 제5주일  

첫째 주일 (4월) 

판공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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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특별헌금  

새신자 성탄반 첫교리  

 

사순 판공성사  

주일학교 판공성사  

 

유아세례  

사순 피정  

주제 : 겸손 

일시 : 4월 10일(일)  2:30 p.m.— 4 p.m.  

강사 : 조홍래 베드로 신부님 

성전 카펫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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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ul 의료 선교(Medical Mission) 

일정 : 5월 27일(금) - 6월 4일(토)  

김문수 신부님 지도하에 의료 선교를 준비합니

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주임신부님과 본당 사무

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 특강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7:30 p.m. 합동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해당 단체 봉사자

는 7:15 p.m.까지 제의실로 오셔서 준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장입니다.  

날짜  초 봉사  초 봉사  

4월  8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4월 15일 (3 p.m.)  울뜨레야  꼬미시움 

4월 15일 (7:30 pm)  학생 복사  학생 복사  

성인 견진반 모집  

첫교리 : 4월 28일(목)   시간 : 7:30 p.m.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못했거나 천주교 신앙에 

대하여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4월 5일(화) 10 a.m.  

사랑나눔의 사순기간 초봉헌   

사순 기간동안 초봉헌 기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관광 기금마련 골프대회  

일시 : 5월 11일(수)  12 p.m. Shotgun Start 

저녁식사 : 5 p.m. 

장소 : Harbor Links Golf Course 

문의 : 고경현 바오로 (917) 476-9396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우지섭 다미아노 (646) 691-6808 

         고희만 분도 (917) 407-1349 

부활 제대꽃 봉헌  

주님 수난 성지주일  

 

봉성체  

유니온 널싱홈 미사   

알 림 

성물 서적 판매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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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Flushing 2구역 7반  

반장 : 김용숙 리디아 (646) 671-0703 

알 림 

 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성당 교우 및 자녀) 

     

  

12학년, 대학생 : $3,000 - $5,000 

 스티븐 & 실비아 리 장학금 : 심신 장애 및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학생 : $2,000 (졸업때까지 매년 지급) 

 

. 

문의 : 

Flushing 2구역 3반  

반장 : 박영혜 베로니카 (718) 809-1746 

저녁미사 스케줄(야외미사 날)  

6월 12일(일) 야외미사 날에 5 p.m. 미사는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여름캠프 등록   

날짜 : 6월 29일(수) - 8월 12일 (금) 7주간  

대상 학년 : PreK—5학년  

조기등록 : 4월 30(토)까지  

조기 등록금 : $1,160 

일반 등록 : 5월 1일(일) - 6월 12일(일)  

일반 등록금 : $1,460 

 

QR CODE로 웹싸이트 방문하기: 

웹싸이트 :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복사단 모집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Flushing 2구역 4반 (Astoria반)  

 

특별헌금  

Bayside 구역 3반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6 

        공동체 소식                                                                                        2022년 4월 3일 

알 림 알 림 

생활상담소 상담 

4월 10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강석구, 장택규, 최창영, 신정숙  

 

  

  

 

  

온라인 헌금  

  

 
 

  

  

생활상담 

제78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일시 :   

장소 : 헌팅턴 수도원, 롱아일랜드 

        

주소 : 

신청 : 신은미 세레피나 (516) 996-9038 

         조성애 루시아 (646) 220-1990  

성체조배 시간 안내 

성체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

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입니다.     

.  

구역분과 월례회  

요셉회 월례회  

연령회 월례회  

안나회 월례회  

성제회 월례회  

 레지오 단원 모집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신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모임 : 주일 9:15 a.m. 단원: 50~70대 여성 

단장 : 이 모니카  (718) 216-1083 

공경하올 어머니 Pr.    
모임 : 주일 9:15 a.m. 단원 : 50~80대 여성 

서기 : 박 안젤라  (718) 908-0534 

기쁨의 샘 Pr.    

단원 : 20~40대  

단장 : 지 레아 (347) 410-3611 

천사의 별 Pr.  
단원 : 20~30대  

단장 : 김 안젤라 (646) 717-3550 

로사리오회 월례회  

어머니연합회 파티 티겟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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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목요일 성체조배 시간표 
수난전날 저녁 게쎄마니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마태오 26, 40) 하시며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호소하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당신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성체 앞에 나아가 주님 수난을    

묵상하며 조용히 자신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본당 전 신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밤샘 성체 조배 시간

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은 본인 이 편한 시간을 선택하여 자유로

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장 · 구역장 · 레지오 Pr. 단장께서는 많은 이들이 성체 조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4월 14일(목) 9:30 p.m. - 4월 15일(금) 8 a.m.    

❖ 저녁 7시 30분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식 전까지 개인별 성체조배 가능합니다.   

❖ 장소: 본당 친교실 수난감실 

<단체별, 구역별, 쁘레시디움별 성체조배 시간표> 

시간 단체 구역 쁘레시디움(★:  책임자 소속 Pr) 책임자 

PM  
9:30 – 
11:00 

사목회 다 함께 자유로이 하는 시간 박영서 베드로 

11:00 – 
12:00 

마니피캇, 한울림 성가대 

Long Island ★천지의 모후 Pr. 
죄인들의 피난처 Pr. 다윗의 탑 Pr.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황성숙 리나  

AM 
12:00 – 
1:00 

메아리, 소금,  

어머니 연합회  

Forest Hills ★자애로우신 어머니 Pr. 
창조주의 어머니 Pr.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Pr.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안민주 소피아  

1:00 – 
2:00 

울뜨레야, 성제회,  

성시회 

Flushing I ★오묘한 매괴 Pr. 
은총의 샘 Pr. 신비로운 장미 Pr. 
은혜의 바다 Pr.  

김인숙 카타리나  

2:00 – 
3:00 

성령기도회, 간호사회 Flushing II ★신자들의 도움 Pr. 
파티마의 성모 Pr. 구원자의 모후 Pr. 
상지의 옥좌 Pr. 

윤기춘 바오로 

3:00 – 
4:00 

대건회, ME부부 Whitestone ★순결하신 어머니 Pr. 
천사의 별 Pr. 하늘의 문 Pr. 
샛별 Pr. 

정미경 엘레나  

4:00 – 
5:00 

로사리오회, 생활상담소 Fresh 

Meadows 

★평화의 모후 Pr. 
사랑하올 어머니 Pr. 바다의 별 Pr.  

인자하신 동정녀 Pr. 성모 영보 Pr. 

이혜진 안나  

5:00 – 
6:00 

연령회, 하상회,  

성소 후원회 

Bayside ★천상은총의 어머니 Pr. 
증거자의 모후 Pr. 상아탑 Pr. 
로사리오의 모후 Pr. 순교자의 모후 Pr.   

전량선 막달레나   

6:00 – 
7:00 

한국학교,  

베드로회 

그외 지역 ★사도들의 모후 Pr. 
공경하올 어머니 Pr. 기쁨의 원천 Pr. 
기쁨의 샘 Pr. 

이해은 사비나  

7:00 – 
8:00 AM 

안나회, 요셉회, 
그외 단체 

그외 지역 ★겸손하신 어머니 Pr.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자비의 모후 Pr. 
모든 성인의 어머니 Pr.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Pr. 

이정옥 아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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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2년 4월 3일 







  
 

 That, by a faithful observance of Lent, all Christians 
may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share in his suffering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Lord Jesus may bring repentance to those in 
most need of his mercy,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are discriminated against and victim-
ized may receive true justic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be ready to practice compassion and 
forgiveness, rather than to accuse or pass harsh judg-
ments on other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re be a peaceful and swift resolve in the war 
of Ukrain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died: May they reach the perfec-
tion that comes through faith in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April 3, 2022 

1st Sunday in April                                                                                             Announcements 

11 

Special Collection  

Lent Confession  
Date : Apr. 5th (Tue)  
Time : 10 a.m. –12 p.m. & 7 p.m.—9 p.m.  

Infant Baptism  
Date : Apr. 3rd (Today)  1:30 p.m.   Church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 Queens, Bayside, Woodside & Brooklyn 
Church),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1,500 / 

High School $500] 
 Need -based scholarship  [College and 12th grade 

$3,000—$5,000] 
 Steven & Silvia Lee Scholarship [College $2,000] 
 Application Due : May 1st. (Sun)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larship2022@gmail.com 

Liturgy students in High School must attend this 
mandatory liturgy workshop.  
Date : May 15th (Sun)  
Application due : Apr. 17th (Sun) [Easter Sunday] 
Start time : 11:30 a.m. (After Sunday School has 
ended– Lunch will be provided) 
End time : 7 p.m.  (Dinner will be provided)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to either Mr. An-
drew Kim, Ms. Christine Cho or Ms. Mary Moon. 

Summer Camp 2022  

 https://sites.google.com/view/

stpaulcamp 

High School Workshop  

Place : St. Paul’s Abbey  
Address: 289 US 206, Newton, NJ 07860 
Fee : $190 per student 
Please submit the completed form and fee to the 
student’s class teacher.  

Recruitment For New Altar Servers  
The church is in need of altar servers. Students 
must have received their first communion by June 
2022. For new applicants who are in JHS/HS, 
please contact Fr. Park before applying.  

Applications are in the church office.  
For inquiries, please reach Fr. Hyosick John Park. 

St. Paul Medical Mission  
Date : May 27th (Fri) - June 4th (Sat)  

We are preparing for medical mission under the 
guidance of Father Andrew Kim. For donations,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or Fr. Kim.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ifth Sunday of Lent                                                                                                                         April 3, 2022 (Year C) No. 2574 

Responsorial  

Psalm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we are filled with joy.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43:16-21 (36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Philippians      
   Philippians 3:8-14 

Communion Antiphon 

Psalm 126:1-2, 2-3, 4-5, 6 

The Woman Taken In Adultery 

< Fifth Sunday of Lent > 

By Fr. Joseph Veneroso, M.M.  

   The enemies of Jesus were getting desperate to silence him. They hatched what they thought was the 
perfect plot to ensnare him. Sinners were coming to Jesus in droves and, instead of condemning them, 
Jesus was dining with them. The Law of Moses was clear: a woman guilty of adultery must be put to death. 
And so the scribes and Pharisees set was they thought was the perfect trap. They would catch a woman in 
the act of adultery and then ask Jesus what to do with her. If he said, “Let her go” the Pharisees would 
denounce him as a fake rabbi who wasn’t following the Commandments. If he said, “Let her be stoned to 
death,” all the other sinners would realize Jesus is just like the other rabbis: judgmental and condemning. 
 
   But Jesus is wiser than they. Without contradicting the Law of Moses, Jesus instead invites whoever is 
sinless to throw the first stone. One by one they dropped their stones and left, “beginning with the eld-
est” since these had many more sins. But notice something else. If the woman was caught in the act of 
committing adultery, where is the man with whom she committed this sin? It is physically impossible to 
commit adultery by yourself. In this way, Jesus exposes the men’s hypocrisy. In all probability, the man 
was among her accusers. All of us have sinned. All of us stand in need of the mercy of God. We are in no 
position and have no right to judge and condemn others just because they sin differently than we do.  

Neither do I condemn you  


